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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은 것보다 큰 것이 대체, 한국산 대형 딸기 킹스베리로 베트남 시장 공략

2021년 1월 18일, 하노이지사

□ 키워드 : 베트남 딸기 수입시장, 품종 다양화 전략

 ○ 현 베트남 딸기 시장

   - ITC Trade Map 및 베트남 세관총국의 2019년 베트남 딸기 수입시장 

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 수입 ․유통되는 딸기는 주로 한국 및 중국에

서 수입되고 있음. 한국산 딸기의 경우 베트남 시장 내 1위(71.58%)

를 차지하고 있으며, 그 다음으로 중국산(28.42%)이 차지하고 있음

   -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딸기의 주요 품종은 매향이며 그 외에 

설향, 금실 등 품종이 수입되고 있음(수입 HS Code : 0810.10.00)

   - 수입된 딸기는 주로 수입과일 판매 전문매장(Klever Fruits 등), 대형유

통매장(Big C, Vinmart 등) 등으로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음

 ○ 겨울 대표과일인 딸기, 품종 다양화 전략을 통한 베트남 시장 공략

   - 최근 베트남 주요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한국산 딸기 

프리미엄품종 중 하나인‘킹스베리’가 베트남 중산층을 중심으로 

인기를 끌고 있음

   - 베트남 언론매체에 소개되고 있는 ‘킹스베리’는 현지에서 9만9천동

(한화 약 5천원/2과)이라는 다소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

현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일반 딸기 품종 크기의 

2배가 넘는 크기와 과육이 매향, 설향 등 일반적인 딸기품종에 비해 

단단하며 신맛이 덜하고 당도가 높기 때문임

   - 특히, 지난해 한국의 가을~겨울 일조량이 많아 올해 수확되어 판매되고 

있는 딸기의 당도가 예년에 비해 높아 과일섭취량이 높은 베트남에서 

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



킹스베리 현지 매체 광고내용 현지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킹스베리

 ○ 시사점

   -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 경제성장이 다소 주춤한 것은 사실이나 베트남 

중앙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인 봉쇄종치를 감행하여 코로나19로 인한 

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베트남 소비시장을 

주도하는 베트남 중산층이 큰 피해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

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

   -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가격은 다소 높으나 베트남 주요 소비층인 

베트남 중산층의 이목을 끄는 여러 국가의 다양한 고품질 프리미엄 

개량 과일들이 베트남으로 수입되고 있음

   - 베트남 중산층 등 주요 현지 소비자층의 경우 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

맛과 품질이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‘킹스베리’와 같은 

개량 프리미엄 품종을 적극적으로 수출하여 한국산 프리미엄 과실에 

대한 인지도를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

 ○ 출처

   - 킹스베리 관련 현지 뉴스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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